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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
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

신적인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. 그래도 사

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. 그런 후 

사태가 진정되면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을 해도 좋을 

것이다.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하고 싶을 때, 영어로는 

어떻게 표현해야 할까?  이럴 때는 “Let’s go out for a 

change!”라고 말하면 된다. 

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. 한 문장을 20번

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

어날 것이다.

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

문의전화: (213) 284-4725 (CD, 교재)

      905 S. Euclid St.#208, Fullerton, CA 92832

1. 그것을 나에게 팩스로 보내라! 

Fax it to me.

2. 그 남자를 찾아라! 

Find him.

3. 문을 잡아당겨라! 

Pull the door.

4. 지금 그녀에게 얘기를 해라! 

Talk to her now.

5. 기분 전환하러 나가자! 

Let’s go out for a change.

6. 마음을 정해라! 

Make up your mind.

7. 사무실에 들러라! 

Stop by / drop by / come by my office.

8. 그를 불러주세요! 

Call him.

9. 물을 마셔라! 

Drink some water.

10. 재미있게 놀러 나가자! 

Let’s go out for fun.

올림픽 연기 비용 놓고 일-IOC 신경전

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 위원회(IOC)가 도쿄올림픽 연

기 비용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있다.

지난 22일 OSEN’이 일본‘스포츠 호치’를 인용해 전

한 바에 따르면 올7월-8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

이 코로나19사태로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최소 3,000

억 엔(약 28억 달러)에서 최대 4,000억 엔(약 37억 달러)에 

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IOC는 전날 추가 비용과 관련해 공식 홈페이지에“일본

의 아베 총리가 직접 올림픽 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

담할 것이라고 합의했다.”라고 발표했다.

하지만 일본 내에서 IOC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커

지자 아베 정부는“아직 논의 중이지 아직 합의한 사실은 

없다.”라고 부인했다. 일본 정부의 강한 부정에 IOC는 결

국 홈페이지에 올렸던 합의 사항을 지우고“IOC와 일본 

정부가 계속 논의 중”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.

IOC와 아베 정부가 벌인 신경전에도 연기 비용을 일본

의 부담이 될 확률이 크다. 바로 기존 계약서에 연기나 추

가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개최국이 부담한다는 조항

이 있기 때문이다. 도쿄 올림픽 유치 계약서에 따르면‘중

단’이 아닌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개최

지가 부담해야 된다. 개최지 도쿄도 입장에서는 일본 정

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.

결국 아베 정부가 자국 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조삼모

사식의 촌극을 벌였을 확률이 높다. 올림픽 취소 대신 연

기를 택한 것이 아베 총리인 만큼 책임도 일본이 져야 하

는 상황이다.

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을 

향한 지지도는 급락했다.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정

권 선전을 위한 올림픽에 치중하며 코로나를 방치했다는 

비판이 속출하고 있다.

LPGA 홀인원 기록 … 장하나 사상 첫 파4 홀인원

한국여자프로골퍼 중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

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(25승)을 거둔 박세리(43)는 공식 

대회에서 딱 한 번 홀인원을 기록했다. 1998년 US오픈

에서‘맨발의 우승’신화를 쓴 뒤 10년을 기념이라도 하

듯 2008년 캐나다 오타와헌트골프클럽(파72)에서 열

린 LPGA투어 캐나다여자오픈 3라운드 5번홀(파3·178

야드)에서 6번 아이언으로 티샷한 공이 그린에 떨어진 

뒤 5m를 굴러가 깃대에 맞고는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

다. LPGA 유일한 홀인원을 작성하는 순간이었다. 그래

도 박세리는 나은 편이다. 두 번째로 많은 승수(20승)를 

쌓은 박인비(32)는 여전히 날카로운 샷을 과시하고 있지

만 LPGA 무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짜릿한‘에이스

의 손맛’을 보지 못하고 있다.

지난 22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주말골퍼가 홀인원을 

할 확률은 통상 1만2,000분의 1로 알려져 있다. 프로골

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주말골퍼 확률보다 4배 높은 

3,000분의 1로 통용된다. 아무리 홀인원에 운이 따른다

고 해도 실력이 없다면 그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셈이

다. 하지만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프로골퍼 사이에서

는 홀인원이‘기량’보다‘운’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짙

은 모양이다. 홀인원을 잘하는 프로골퍼가 따로 있다는 

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.

LPGA에 진출한 한국여자골퍼 중 가장 많은 홀인원을 

달성한 선수는 7승을 거둔 김인경(32)이다. 2007년 첫 홀

인원을 기록한 김인경은 2010년, 2013년, 2017년 등 3~4

년 간격으로 홀인원을 잡아 총 4개를 기록하고 있다.

LPGA 홀인원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1992년 이래 총 

620개의 홀인원이 나왔다. 지금은 은퇴한 18승의 멕 맬런

(미국)이 9시즌 동안 8개를 기록해 최다 홀인원 주인공이 

됐고, 5개 이상 홀인원을 작성한 선수는 맬런을 포함해 총 

10명에 이른다. 유명 선수를 보자면 카리 웹(호주)이 6개, 

브리트니 린시컴(미국)이 5개를 기록했다. 김인경은 이들

에 이어 커리어 홀인원 순위로는 공동 11위에 올라 있다.

한국여자골퍼들이 기록한 홀인원 총 개수는 전체 홀인

원(620개)의 9%인 57개다. 승률 50%에 도전하는 한국여

자골퍼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홀인원 숫자는 아니

다. 상위권 선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체 숫자로는 상

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온 미약한 수치일 수 있다.

홀인원 3개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모두 7명이다. 이들 

중 이미향이나 지은희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어 

홀인원을 더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. 지금은 은퇴한‘슈퍼 

땅콩’김미현이 짧은 비거리에도 홀인원을 3개나 기록한 

것이 이채롭다. 슬럼프에 허덕이고 있는 최나연은 전성기 

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홀인원을 잡은 특

별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.

홀인원 2개를 기록한 한국여자골퍼는 총 9명이다. 이들 

중 장하나는 LPGA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홀인원 

기록의 주인공이 됐다. 2016년 1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

래식 3라운드 때 LPGA 사상 처음으로‘파4홀 홀인원’

을 작성한 것이다.


